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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기다려…'아시아쿼터 교체' 칼바람 부는 KBO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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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NC다이노스 대

KIA타이거즈의 경기. 8회 말 KIA 데일이 우익수 오른쪽 2루타를 날린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2026.04.03.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올해 KBO리그에서 뛰는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들의 반등을 기다

리다 지친 구단들이 결단을 내렸다.

KIA는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아시아 쿼터 선수 교체를 선택했다. 지난 25일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선수 중 유일한 야수 제

리드 데일을 방출했다.

컨디션 문제로 시즌 개막전에 결장했던 오른손 타자 데일은 두 번째 경기부터 선발 출장한 뒤 1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며

외국인 타자 데뷔전 이후 연속 안타 최장 기록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상승 흐름을 잇지 못한 데일은 5월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출장한 7경기에서 타율 0.136으로 극심한 부진

을 겪었다.

지난 1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데일은 퓨처스(2군)리그 7경기에서 타율 0.364로 맹타를 휘둘렀으나 그가 받은 건 콜업이

아닌 방출 통보였다.

데일은 3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6 1홈런 6타점 20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644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KIA 이범호 감독은 "우리 내야수들이 조금씩 성장도 하고, 경기를 뛰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

각이 들었다"고 방출 배경을 설명했다.

KIA의 새 아시아쿼터 선수로는 2024년 KBO리그에서 뛰었던 일본인 우완 투수 시라카와 게이쇼가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

다. 

이 감독은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새 선수보다는 경험했던 선수가 낫지 않을

까 판단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확인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3

회말 마운드에 오른 두산 타무라가 공을 던지고 있다. 2026.05.06. 20hwan@newsis.com

같은 날 또 한 명의 아시아 쿼터 선수가 KBO리그를 떠났다. 두산은 전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일본인 우완 투수 타무라 이

치로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

일본프로야구 경험이 풍부한 타무라는 두산에서 불펜 투수 역할을 맡았으나 올 시즌 17경기에서 1승 1패 2홀드 평균자책점

7.31로 주춤했다.

지난달에는 9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0.57로 더 부진했고, 5월에는 6경기 중 3경기에서 실점했다.

두산은 결국 팀 내 입지가 좁아진 타무라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새 아시아 쿼터 선수로는 왼손 투수 다카다 다쿠토가 거론된다.

다카다는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에서 뛰다가 지난해부터 2군 리그 소속 오이식스 니가타 알비렉스에서 활

약했다. 올해는 2군 리그 9경기에 출전해 3승 2패 평균자책점 1.81의 성적을 냈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SSG 랜더스 타케다 쇼타가  25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KT 위즈와

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제공) 2026.04.25.

치열한 선두권과 중위권 순위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다른 구단의 아시아 쿼터 선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출신 왼손 투수 라클란 웰스(LG 트윈스)와 대만 출신 좌완 왕옌청(한화 이글스)은 정상급 외국인 투수 못지않은 기량을 과

시하며 호평받고 있다. 웰스는 시즌 2승(2패)에 평균자책점 2.06을 작성했고, 왕옌청은 시즌 5승(2패)에 평균자책점 2.72를

기록했다.

선발로 나서서 2승(5패)을 따낸 일본인 우투수 토다 나츠키(NC 다이노스)와 9세이브 4홀드를 적립한 우완 카나쿠보 유토(키

움 히어로즈)는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오른손 선발 투수 타케다 쇼타(SSG 랜더스)와 우완 중간 투수 스기모토 코우키(KT 위즈), 쿄야마 마사야(롯데 자이언

츠), 미야지 유라(삼성 라이온즈)는 방출 위기에 직면했다.

타케다는 9경기에서 6패(1승)를 당하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쌓았고, 평균자책점도 8.69로 높다.

쿄야마는 10경기에서 1패 1홀드 평균자책점 7.59에 머물며 2군으로 내려갔고, 스기모토는 28경기에서 1패 6홀드 평균자책

점 6.48로 흔들렸다.

미야지 역시 22경기에서 1패 3홀드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 반등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성적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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